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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 오래된 끓임(boiling)의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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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보물 제597호 토기 융기문 발

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패총에서 

출토된 신석기 시대 초기 토기. 

이 토기는 구연부 한 쪽에 짧은 

주구가 부착되어, 내용물을 담아 

따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.

 ⓒ문화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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끓이고 보관하는 과정 통해 발견한 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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끓여 먹고, 담가 먹으며 건강해진 한국인

2.
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 

장 담그기

두장(豆醬)문화권에 속

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

시대부터 장을 만들어

서 먹은 것으로 알려져 

있다. 조선시대 왕실에

서는 장을 따로 보관하

는 장고(醬庫)를 두었으

며, ‘장고마마’라 불리는 

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

고 관리할 만큼 우리 식

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

차지해 왔다.

ⓒ문화재청

3.
사적 제394호

양양 오산리 유적

오산리 유적은 약 8천 년 

전 신석기 사람들이 살았

던 유적으로 밝혀졌으며, 

집터를 비롯하여 불을 피

웠던 자리와 도구를 제작

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

이 확인되었고, 덧무늬 토

기 등 다양한 형태의 토

기와 당시 생활을 엿볼 

수 있는 특징적인 간석기

도 함께 출토되었다.

ⓒ문화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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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

조선왕조궁중음식 중

열구자탕(悅口資湯)

흔히 신선로라 알려진 

궁중 대표음식. 신선로

는 사실 화로를 가리키

며, 그 안에 여러 어육과 

채소를 넣어 끓인 음식

은 열구자탕(悅口資湯)

이라 부른다.

ⓒ국립민속박물관

5.
보물 제527호

김홍도 필 풍속도 화첩 

중 주막

이 작품은 간이 주막의 

광경을 담고 있다. 국을 

뜨는 주모와 아들인 듯한 

어린아이, 밥을 먹고 담배

를 피우는 사람, 국그릇을 

기울이며 식사를 하는 사

람 등 현장감 있게 조선

시대 주막 모습을 표현하

고 있다. 

ⓒ국립중앙박물관

*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‘동이(東夷)’ 항목의 연원 및 변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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